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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과 동시에 다차로 회전식 
단속 장비 도입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 증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 (’19년) 8,576대 → (’25년) 28,780대, 약 236% 증가(민식이법 시행, ’20. 3.),

유지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91% 증가(’19년 351억 → ’25년 671억)

  ‘다차로 단속장비’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

단속하는 장비이며,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하여 회전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기존 2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절반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21년) 이후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어, 일반도로에서도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면 구매 예산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

감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은 ’26년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고속도로 내 노후화된 무인

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장소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여 기존 20대가 

설치되어 있던 편도 3차로 이상인 6개소(지점, 구간)에 10대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적정 개소 수 

등을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로,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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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다차로·회전식 무인단속장비 참고자료

□ 다차로 무인단속장비

 ◦ 기존에는 기술적 한계로 2개 차로만 인식·단속하였으나, 최근 전차로 

회전식 기능을 고도화하여 1대의 장비로 3개 차로 인식·단속

▵ (구성) 1대의 장비로 3개 차로 단속

▵ (차별성) 기존 단속장비는 2개차로를 인식

하였으나, 기능 고도화를 통해 3개 차로 단속

□ 다차로·회전식 무인단속장비

▵ (구성) 다차로 무인단속장비에 팬틸트 부착, 
회전하며 4개 차로 이상 인식·단속

▵ (차별성) 다차로 무인단속장비(3개차로 인식)에 

회전하는 방식으로 4개 차로까지 단속 가능

 ※단속장비 회전하여 ① 1·2·3차로 ② 2·3·4차로

□ 기대 효과

◦ 다차로(3개 차로 이상)에서 실질적인 단속장비 설치 대수 감소유도를 

통해 무인단속장비 대수에 비례한 운영·관리비용 절감 효과 증대

※기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된 단속장비 2대를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

1대로 교체 시, 연간 1대당 운영비(정기검사비·위탁관리비 등) 절반가량 절감


